
안녕하세요? 저는정화영이에요.

어제 엄마가 소풍간다고 말해줘서 너무 설랬어요. 늦잠

자야하는 일요일이지만 일찍 눈을 떴지 뭐에요. 깨끗이 씻

고예쁜옷입고, 가방에간식이랑비눗방울놀이기구도넣

어서 집을 나섰어요. 조계사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공원이었어요. 참가신청서를 적고,

하얀 티셔츠도 받아서 입고, 행운권도 응모함에 넣었어요.

‘부처님, 제가선물받게해주세요!’

사람들이다모이자108배를한데요. 어린이법회때3배

는많이해봤지만108배는아직못해봤는데, 잘할수있을

까요? 엄마 옆에서 한 번, 두 번 절을 따라 했어요.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절을 열다섯 번이나 했답니다. 저의 최

고 기록이에요. 제 옆에서 절을 한 최정식(76) 할아버지는

“108배를 하고 나니 허리 아픈 것이 다 나았다”고 말씀하

셨어요. 정말절을하면아픈몸도낫는걸까요?

절을 마치고 나니 점심공양 시간이래요. 밥이랑 무 장아

찌가든 도시락이오늘점심식사에요. 혹시‘빈그릇운동’

이라고 아세요? 밥이나 반찬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건데

요, 그렇게 하면 음식을 버리지 않아서 지구도 안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음식도 나눠줄 수 있데요. 그래서 저도

밥이랑반찬을싹싹다먹었답니다. 

깨끗해진 도시락을 분리수거 하고 나니 묘운 스님이 재

미있는 게임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했던‘도

리도리’랑‘잼잼’도하고, 옆에있는엄마랑꼭안아보기도

했어요. 참! 제가 기다리던 행운권 추첨도 했어요. 아깝게

저는 하나도 못 받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상품을많이받으셔서

기분은좋았답니다.

드디어 마가 스님이 걷기명

상을 시작했어요. 빨강 파랑

노랑색깔깃발로조를나눠서

줄을 섰는데 전 아빠 뒤에 꼭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걷기명

상을 하려면 신발도 벗고 양말

도 벗어야 한데요. 혹시 돌멩이가

발바닥을 찌르면 어쩌죠? 개미를 밟

아버리면어쩌죠? 맨발로잔디를밟아보

니 간지럽기도 하고 조금 따갑긴 해도 따뜻한

느낌이들어서좋아요.

스님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었어요. 뛰어다닐 땐 몰

랐는데 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질이는 게 느껴져요. 쨍쨍 내

려쬐는 햇살도 얼굴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마가 스님이

“걸을 때 발걸음에 정성을 다하라”고 하셨는데, 아빤 정말

그렇게걷는것같아요. 발도천천히내밀고잔디도조심스

럽게 밟아요. 저도 아빠를 따라 해봤는데, 좀 어려워요. 한

참을걸어온것같은데돌아보니한달음에뛰어갈정도밖

에안왔어요.  

한 시간 보다 조금 모자라게 걷기명상을 하고 다시 신발

을 신었어요. 최신식(80) 할아버지는“60년 만에 처음으로

맨발로 걸어 봤다”고 하세요. 맨발로 걸으면 자연이랑 더

친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오늘 자연이랑 지구

랑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다음엔 여러분들도 같이 걷기

명상해요. 꼭이요!

글=여수령기자∙사진=박재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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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도회 역량 강화 계기…접근성 등 문제점 지적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주최한‘전국수행투어 꽃길 따라 걷기명상’

은4월22일마곡사, 28일부산해운대동백섬공원, 29일임진각평화누리공원, 5

월5일평창월정사에서각각개최됐다. 행사는각지역신도회와사찰이주관해

치렀다는점에서지역신도회의역량을강화하는계기가됐다는평가다. 

하지만아쉬운점도지적됐다. 임진각행사참가자는500여명정도. 같은날열

린 서울시 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의‘한강 사랑 시민 걷기 대회’에 1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 서울지역에서 뿐만

아니라경기지역에서도접근성이떨어지는것이주요원인으로꼽힌다. 부산동

백섬공원에서열린걷기명상의경우사전신청을하지않은일반관광객들도행

사에 참가했던 점에 미뤄보면,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이나 도심 공원에서 개최하

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장소의접근성이떨어지다보니주요사찰이나단체에서신청한사람들외에일

반참가자나가족단위참가자들이적었던점도아쉽다. 이상근조계종중앙신도

회사무총장은“내년에도일반인들이참여할수있는가족수행프로그램을마련

할계획”이라며“더많은사람들이가족과함께동참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

겠다”고말했다. 

한편 걷기명상은 5월 19일, 순환도로건설과 송전철탑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야산에서도개최될예정이다.

지 난 4월 29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김의정)가주최한

‘전국수행투어-꽃길 따라 걷기명상’이 개최됐다.

‘상생ㆍ화합ㆍ평화’를 주제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

는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하며 걷기명상을 체험하

고자 하는 불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아빠(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와 함께 참가

한정화영(6)양의이야기로재구성해봤다.

마가 스님의 지도로 맨발로 걷기

명상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사진

맨 위) 처음 만난 도반을 안아주며

서로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레크

리에이션 모습.(위) ‘꽃길 따라 걷

기 명상’은 상생과 화합, 평화를

기원하는 108배로 시작했다.(왼

쪽) 부모님과 함께 걷기명상에 참

가한 정화영양.(아래)

지구와 친구됐어요
‘상생∙화합∙평화’주제에 500여 불자 임진각서 걷기명상


